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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인 초기’는 후기 청소년기(오찬호, 2010; 조혜영, 2013;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윤민지, 2018), 청년기(Keniston, 1965), 성인 초기 전

환기, 입문기(Levinson & Levinson, 1998), 성인 모색기, 성인 진입기(Arnett, 2000, 

2004) 등 다양하게 불린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시기의 특징을 매우 유사하게 정

의한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독립 준비, 자아 정체성 확립과 직업 선택 

그리고 연애, 결혼 등의 심화된 대인관계는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발달과업이

다.(Erickson, 1970; Steinhardt & Dolbier, 2008; Neugarten & Datan, 1974; 권중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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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Arnett(2000)는 사회 변화로 발달 과업 성취가 늦어지고, 유예기간이 늘

면서 성인 초기의 범위를 18-25세로 새롭게 지정하였다. 왜냐하면 성인 초기에 

앞서 언급한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과 탐색하고 시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의 정체성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그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Arnett, 2007). 

Arnett는 이 시기가 ‘자아정체성 탐색의 시기’(the age of identity exploration), ‘불

안정한 시기’(the age of instability), ‘자기 중심성의 시기’(the most self-focused age of 

life) ‘중간에 낀 느낌이 드는 시기’(the age of feeling in-between), ‘가능성의 시기’(the 

age of possibilities)라는 총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Arnett, 2004; Arnett & 

Tanner, 2006).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은 한국에서도 나

타났는데, 김은정(2014)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성별에 따라 이 시기의 경험에 차

이가 있었다. 20대 남녀의 뚜렷한 다른 경험으로는 ‘군대’가 있다. 남성들은 다

른 시기보다 군대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또한 군대 내의 조직문

화와 대인관계 형성은 한국 사회에서 성인으로 살아남는 것을 배우는 성인기 이

행의 기제(agency)가 된다. 이런 경험은 아직 남성 중심적인 직장 분위기 내에서

(박기남, 2011) 적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는 여성

의 경우 취업 준비나 취업 후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내 차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김은정, 2014).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는 Arnett의 제시대로 만 18세에서 25세 연령의 성인을 성인 초기로 하였다. 또

한 미국인을 기준으로 한 연령인 만큼 한국 실정에 맞춰 그 기준을 만 나이로 하 

였다.

이 시기의 과정 중 하나인 대학은 자아실현, 진로 결정, 취업 등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김광현, 강성배, 2016). 이는 대학의 사회적 자원이 학생들에게 매우 중

요함을 의미한다(강대용, 이성주, 2020). 그러나 ‘학벌 사회’ 및 ‘취업 공포’는 1~2학

년의 ‘반수’, ‘편입’, ‘대학 중퇴’를 시도하게 하고, ‘휴학’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대

시키고 있다(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펙에 대한 압박, 

청년실업률과 등록금 걱정은 대학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권중돈, 김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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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그뿐 아니라 독립성이 보장되지만, 그 대가로 주체적인 시간 관리와 대인

관계를 해야 하는 것은 수동적인 시간 관리와 제한된 대인관계를 형성했던 청소

년기와는 다른 환경이다(권중돈, 김동배, 2005; 이다혜, 2015). 이전과 확연히 다른 환

경의 변화는 자아 성취를 위해 필요한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의 20대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전보다 교육과 지원을 더 받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를 이룬 세대이다(이유림, 2015). 하지

만 가부장적 문화를 지배했던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여성상’을 원하는 태도는 지

금도 많은 곳에 존재한다(김정민, 2017; 이유림, 2015). 취업, 결혼, 출산 등의 과업들

을 남성과 동등하게 수행하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김은정, 2014). 또한 남성에 

비해 특히 여성들은 외모, 능력, 역할 등에 대한 모순적인 것들을 요구받고, 일과 

관계의 두 역할을 모두 붙잡을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딜레마를 경험하곤 한

다(Haydon, 2015). 이렇듯 20대 여성이 처한 사회적 환경은 여성들에게 자아성취

와 높은 성공을 꿈꾸게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일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신

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자각으로 남성에 비해 더 큰 혼란을 느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선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이 시기의 남녀가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하였고, 남성에 비해 사회적 적응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

성을 우선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는 불안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심리장애로, Kessler 

등 (1994)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24.9%가 어떤 유형의 불안장애든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미경, 조용래, 2005에서 재인용). 불안은 긴

장과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신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며, 침습적인 사고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으로 정의되며(APA, 2000) 그 정의상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미

래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긴장된 느낌이나 불편한 감정, 걱정 등을 포함한다

(Cambridge dictionary, 2019). 이와 같은 정의는 미래 불안과 비슷해 보이나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사실상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 현

상이나(Boniwell, 2009), 개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주는 주관적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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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ricks & Peters, 1986).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

하고, 다른 조망을 갖는다(Zimbardo & Boyd, 1999). ‘시간 조망(Time Perspective)’은 

‘특정한 시간 영역에 대한 개인의 지향성 또는 태도’(Webster, 2011)로, 경험한 사

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 정서적 반응,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에 큰 역할을 한다

(Zimbardo & Boyd, 1999). 특히 미래 시간 조망(Future Time Perspective, FTP)은 자신

의 남은 인생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인간의 동기와 인지,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arstensen, 2006). 미래 시간 조망은 단순히 광범위하게 미래 일어

날 일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 및 걱정이 아닌, 자신의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지각

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시간 조망의 관점에서 성인 초기 여성은 독특한 불안을 갖게 된다.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심리적, 경제적 자립 준비, 자아정체성 확립 및 직업 

선택,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심화해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발달과업

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인 초기 여성은 높은 이상향을 갖게 되었는데, 사

회적 현실의 벽은 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 좌절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인 초기는 특히 여성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

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여서(Frisén & Wängqvist, 2011) 자신의 정체성

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우울과 불안

을 초래한다. 이와 일치하게, 이 시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인 불안감이 높

고,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의 비율도 많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현대사회에

서의 이러한 독특한 불안은 예기불안과는 다르게 정의하여야 한다. 예기불안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불안이라면 미래 불안은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래 불안’을 인생의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불안을 비롯한 각종 문제와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Lazarus 

& Folkman, 1984). 불안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자원에 비해 부담이거나 넘어서

는 요구에 대하여 통달 및 감내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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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Pearlin & Schooler, 1978; Cohen & Lazarus, 

1979; 전겸구, 1992에서 재인용).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의 목적을 문제 및 

정서 조절,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기 조절적 기능에 있다고 보고 이에 기반

하여 대처 유형을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로 나누었다. 문제 중심적 대

처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적·내적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한

편 정서 중심적 대처란 문제 상황을 수반해서 나타나는 정서적 불편감을 조절

함으로써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1992)는 대처를 개인적 대처(personal 

coping), 대리적 대처(vicarious coping)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대처란 자신의 행

동, 기술, 능력, 자원을 이용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대리적 대처란 타력

에 의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사회적 대처(social coping)와 종교적인 대처(religious 

coping)로 나뉜다. 사회적 대처는 친구, 가족 등 사회적 자원에 의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종교적 대처는 절대적인 존재 또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대처

하는 것이다. 적절한 대처는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시험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Cohen, Ben-

Zur, & Rosenfeld, 2008), 부적응적인 대처는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변

인이 된다(Mahmoud, Staten, Hall, & Lennie, 2012). 문제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 유형

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 불안

에 대해서도 그 대처 유형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것은 향후 적응을 예측하고 개

입하는 것에 매우 필요한 일이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나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pielberger, 1970), 

Beck 불안 척도(Beck, Epstein & Brown, Steer, 1988),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강진화, 이정애, 오강섭, 임세원, 2013), 한국판 자비불안 척도(정주리, 김은영, 최승

애, 이유정, 김정기, 2015), 유기불안 척도(오남경, 이영순, 2015), 양육불안 척도(위지희, 

채규만, 2015), 죽음불안 척도(신경일, 김두길, 2018),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최명희, 김

진숙, 2019), 다차원적 대처 대처 척도(전겸구, 김교헌,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등, 1994), 

스트레스 대처 척도(Folkman & Lazarus, 1985) 등이 있다. 그러나 미래 불안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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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를 측정하는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앞서 살펴본 개념들을 적절히 

측정하여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에 대한 대처 유형을 구분하고 측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립과 독립, 직업, 관계에 대한 중요

한 결정을 내리기 전 많은 탐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 문제를 안고 있는 만 

18~25세 시기를 ‘성인 초기’라 정의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일과 관

계에 대한 양가적인 사회적 요구로 인해 미래 불안의 영향이 더 높을 것으로 여

겨지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척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의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

해 느끼는 불안을 ‘미래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예비조사를 위해 중부권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한 성인 초기 여성(만 18~25

세)을 대상으로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다차원적 대처 척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Novaco 분노 척

도 단축형(Novaco Anger Inventory - Short Form; NAI-25)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95명이 응답하였다. 그중 같은 답에 반복적으로 응답한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예비조사에 참여한 동일 

대상 93명을 대상으로 4주 뒤에 실시하였고, 51명이 답변하였다. 본조사 역시 예

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에는 104명이, 확

인적 요인분석에는 155명이 참여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학력은 

고졸 8.6%, 대졸 및 대학교 이상이 19.4%, 대학교 재학 중이 72%였고, 직업은 무

직 6.5%, 직장인 19.4%, 대학생 74.1%였다. 본조사에서는 전산 오류로 인구통계

학적 값이 없는 5명을 제외하면, 고졸 7.3%, 대졸 12%, 대학교 재학 중이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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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무직 8.7%, 직장인 11.3%, 대학생 80%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대학생 

비율이 모두 높았다.

2.2. 측정 도구

2.2.1.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척도로, 예비조사에서 요인분석을 거쳐 3요인으로 확정

되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완전 그렇다(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총 9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척도 전체

의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대처 .72, 언어

적 대처 .74, 초자연적 대처 .87로 나타났다. 

2.2.2. 다차원적 대처 척도(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스트레스와 대처, 적응 간의 관계성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전겸구 등(1994)이 

개발하였다. 척도는 (개인적 대처 자원), 적극적 대처, 소극적 철수, 정서 표출, 적극

적 망각, 고집, 긍정적 해석, 긍정적 비교, 동화, 체념, 자제, 자기비판, 정서적 진

정, (사회적 대처 자원),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정서적 지원 추구, (종교적 대처 자원), 

종교적 추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

렇다(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총 6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겸구 등 

(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2.2.3.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Novaco Anger Inventory - Short Form; NAI-25)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은 Devilly(2002)가 Tony Kidman의 “Tactics For 

Change”에 나와 있는 척도를 인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1975년에 개

발된 Novaco 분노 척도에서 추출되었고, 90개 항목 중 25개 문항이 선정되었

다. 또한 원척도와 동일하게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 정도를 측정한다. 모든 

문항은 ‘거의 혹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0점)’에서 ‘대단히 화가 난다(4)’까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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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척도이다. Devilly(2002)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로 나타났다.

2.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절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문항 구성을 위해 김소희(2004)가 번

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2), Folkman과 Lazarus(1984)가 개발하고 김정희

와 이장호(1985)가 수정 보완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에서 대처 행동 유형 및 

방법 등을 참고하여 75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및 불안 대처와 관련

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의 특징을 나타내는 

20문항을 추가, 총 95문항을 추출하였다. 관련 문항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자

기 중심 대처, 타인 의존 대처, 초자연적 대처 세 요인을 가정하였다.

두 번째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임상심리전문가인 교수 1명, 상담 심리 

전공 석사 학위자로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상담 심리 실무자 1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토 방식은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과 부

합되는 적합성과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문항들 사이사이에 수정, 첨가 등의 여부를 묻고 수정 내용을 직접 넣도록 

하였다. 평가자 모두에게 3점 이상을 받은 문항은, 자기 중심 대처 14문항, 타인 

의존 대처 10문항, 초자연적 대처 12문항으로 총 36문항이 선정되었다.

36문항을 대상으로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최대우도, 요인회전은 사각회전(Oblimin rotation)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을 확인하기 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

아보고자 KMO 표준적합도, Bartlett 구형성 검정지표를 검토하였다. 요인의 선

택 및 제거는 고유치(eigenvalue) 스크린도표, 누적분산비율, 이론적 배경 등으로 

결정하였고,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예비 문항과 

같이 세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문항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문항 내용을 참

고하여 세 요인으로 묶인 변인에 대해서는 언어적 대처, 정서적 대처, 초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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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로 이름을 수정하였다. 각 요인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선정한 측정 도구의 구조를 확인하고

자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GFI(Goo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E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준거 타당도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대처 척도(전겸구 등, 1994), Novaco 분노 척도(Novaco 

Anger Scale: NAS)와의 상관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적 대처 척도와는 높은 정적 상

관을 예상하였고, Novaco 분노 척도와는 중간 또는 낮은 상관을 예상하여 각기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증해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내적일관성 계수로는 Cronbach’s α를 확인하였고, 4주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분석에는 SPSS 21.0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1>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개발 과정

예비 문항 구성 ● 문헌연구 및 기존 척도 분석 → 총 95문항 추출

󰀻
내용 타당도 검증 및 

예비 문항 추출
● 내용 타당도(전문가 2명, 문항 적합도 평가)
● 안면 타당도(검사대상자 8명) → 총 36문항 추출

󰀻

예비조사
● 대상 : 만 18~25세 여성 93명
●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 총 9문항 3요인

󰀻

본조사
● 대상 : 만 18~25세 여성 155명
●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 총 9문항 3요인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검사 도구 완성 ●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882 ―  (제42권 4호)(통권 68집)

3. 결과

3.1.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

최초 개발된 95문항은 연구 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차례의 내용 타당

도와 안면 타당도 검증을 통해 36개의 예비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예비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의 응답(n=93)에 대하여 사각회전(Oblimin 

rotation)을 사용한 최대우도추출법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확인하기 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KMO 표준적합도, Bartlett 구형성 검정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KMO=.675, Bartlett 구형성 검정=1277.156, p<.001으로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치(eigenvalue) 1.0이상, 스크리

도표, 누적 분산비율, 이론적 배경 등과 요인부하량 검토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

정하였다.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4이상이면 괜찮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요인부하량이 0.4미만인 문항은 제거

하였고 최종적으로 9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 별 문항 수는 3문항이다. 한 요인으로 인

정하는 최소 문항 수는 3문항 이상으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단일 요인으로 

상정하였다(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Zwick & Velicer, 1986).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64.87%로 각 요인별로 문항의 특징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고 판단하였다(표 2의 1차 요인분석).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언어로 불안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적 대처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자신 혹은 타인에게 정서를 표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서적 대처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신이나 종교서적 

등 초자연적 힘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자연적 대처라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9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3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조사에서 다른 피험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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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n=155). 최대우도추출, 사각회전방

식으로 3요인 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 변인의 59.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은 표본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2의 2차 요인분석). 

<표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요인분석에 따른 요인부하량 (괄호안은 예비조사의 문항번호)

문항 
번호

문항내용

1차 요인분석
(N=93)

2차 요인분석
(N=155)

1 2 3 1 2 3

언
어
적

1(17)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886 .152 .778

2(22)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607 -.108 .116 .555 -.127

3(9)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예: 
가족, 친구, 애인, 교육자, 전문기관, 
종교지도자 등).

.805 .728 .127

정
서
적

4(18)
혼자(속으로든 겉으로든) 욕을 하거
나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111 .474 .429

5(20)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예: 가
족, 친구, 애인 등).

.118 1.001 .864

6(28)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예: 가족, 
친구, 애인 등).

.776 .877

초
자
연
적

7(24)
기도를 한다(예: 염불, 조상신, 소망, 
돌탑 등).

.864 .972

8(5) 경전(성경, 불경, 코란 등)을 본다. .857 .699

9(16)
자신의 종교에 해당하는 신 또는 종
교와 상관없이 신적 존재를 찾는다.

.791 .857

상관분석을 통해 전체 척도와 하위 유형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요인과 전체 

척도는 중등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각 요인간의 상관은 언어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 r=.15(p<.01), 언어적 대처와 초자연적 대처 r=.32(p<.01), 정서적 대처와 초

자연적 대처 r=.12(p<.01)로 상관이 없거나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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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N=155)

구분 언어적 대처 정서적 대처 초자연적 대처 전체

언어적 대처 1

정서적 대처 .15 1

초자연적 대처  .32** .12  1

전체  .74**  .54** .73** 1

** p< .01

3.2.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의 3요인 모

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CMIN/df, GFI, AGFI, NFI, CFI, TLI, 

RMSEA를 이용하여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χ2 을 많이 

사용하나,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고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

한다. 

적합도 지수는 GFI=.960, AGFI=.925, NFI=.944, CFI=.987, TLI=.980, 

RMSEA=.043로, GFI, NFI, CFI, TLI는 .90이상, AGFI는 .85 이상, RMSEA는 .05

이하인 경우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김계수, 2010). 따라서 척도를 

구성하는 3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요인의 구조모형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 

였다.

<표 4> 적합도 지수(N=155)

구분 χ2 df CMIM/df GFI AGFI

3요인 모형

30.940 24 1.289 0.960 0.925

NFI CFI TLI RMSEA

0.944 0.987 0.980 0.043

<그림 1>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최종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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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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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CMIN/df, GFI, AGFI, NFI, CFI, TLI, 

RMSEA를 이용하여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χ2 을 많이 

사용하나,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고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

한다. 

적합도 지수는 GFI=.960, AGFI=.925, NFI=.944, CFI=.987, TLI=.980, 

RMSEA=.043로, GFI, NFI, CFI, TLI는 .90이상, AGFI는 .85 이상, RMSEA는 .05

이하인 경우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김계수, 2010). 따라서 척도를 

구성하는 3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요인의 구조모형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 

였다.

<표 4> 적합도 지수(N=155)

구분 χ2 df CMIM/df GFI AGFI

3요인 모형

30.940 24 1.289 0.960 0.925

NFI CFI TLI RMSEA

0.944 0.987 0.980 0.043

<그림 1>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최종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3.3. 준거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

기 위해 수렴 타당도 검증은 다

차원적 대처 척도(전겸구, 1994)

를 변별 타당도 검증은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Devilly, 2002)

을 사용하였다. 표 5에 소개한 

바와 같이 다차원적 개발 척

도(r=.77**, p<.01)와는 높은 상

관, Novaco 분노 척도(r=.37**, 

p<.01)와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표 5> 성인 초기 여성이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와 다차원적 대처 척도,  

Novaco 분노 척도와의 상관 관계 (N=104)

척도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정서적 대처 언어적 대처 초자연적대처 전체

다차원적 
대처 
척도

정서 표출 .50** .10 .10 .32**

문제해결 추구 .19 .56** .24* .50**

정서적 지원 추구 .29** .56** .28** .56**

종교적 추구 .08 .13 .91** .60**

전체 .33** .40** .73** .77**

Novaco 분노 척도 .47** .27** .11 .37**

* p< .05, ** p< .01

3.4. 신뢰도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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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문항내적합치도는 Cronbach’s α=.71로 적절

하였고, 각 소척도도 .72~.87로 적절한 분포를 보였다.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62**(p<.01)로 적절한 편이었으나, 소척도에서는 정서적 대

처 .45, 언어적 대처 .51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고, 초자연적 대처는 .77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표 6).

<표 6>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일치도
Cronbach α (N=155)

검사-재검사
신뢰도 (N=51)

정서적 대처 .74 .45**

언어적 대처 .72 .51**

초자연적 대처 .87 .77**

전체 .71 .62**

4. 논의

이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 있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척도들을 분

석하여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고, 두 명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

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하고, 도출된 문항들

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일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준거 관련 타

당도 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적절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척도는 적절한 요인 구조를 가지고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된 척도는 3요인으로 각 요

인별로 적절한 요인 일치도를 보였고, 요인간에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구

성된 요인이 독립적으로 각 대처 유형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된 척도는 

3개의 요인으로 초기에 가정했던 요인 수와 일치하였으나 검증 과정에서 요인 

이름 및 문항 구성이 달라졌다. 초기 요인은 자기 중심 대처, 타인 의존 대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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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대처였다. 그러나 자기 중심 대처였던 18번 문항(혼자 (속으로든 겉으로든) 

욕을 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과 타인 의존 대처인 20번(다른 사람에게 짜증

을 낸다)과 28번(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 문항이 한 요인으로 묶였다. 18번 문항은 

자기 중심 대처의 하위요인 중 정서 중심 대처를 측정하는 문항이었고, 20번과  

28번 문항 역시 타인 중심적 대처의 하위요인 중 정서 중심 대처를 측정하는 문

항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 대처와 타인 의존 대처보다 정서중심 대처라

는 분류가 공통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 양상이 행

동적 양상과 인지-정서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전겸구(1992)의 선행연구와 일치

한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요인을 문항의 특성에 맞게 언어적 대처, 정서적 대

처, 초자연적 대처라 명명하였다. 

둘째, 이 척도의 수렴-변별 타당도는 적절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처 척도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두 척도 모두 대처 양식을 측정하고, 불안과 스트레스

는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점(Hwsiit, Flett & Mosher, 1992; 하정 & 안현의, 2013; 신혜진, 

2019)은 다차원적 대처 척도와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의 상

관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 척도가 적절한 대처 양식 척도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차원적 척도는 스트레스와 대처, 적

응 간의 관계성을 측정하고, 개발된 척도는 미래 불안의 대처 유형을 측정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척도는 구별된다. 한편,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

기 위한 Novaco 분노 척도 단축형과는 낮은 상관을 보여 적절한 변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서적인 대처 유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낮은 정

도의 상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Novaco 분노 척도는 정서를 측정하고, 개

발된 척도는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상관이 낮은 것이 적절하다. 

셋째, 이 척도는 적절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높

은 내적합치도를 보였고, 각 요인별로도 .7~.8의 내적합치도를 유지하였다. 다

만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2로 기대보다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다소 높지 

않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시간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의심해보게 한다. 하지

만 미래 불안은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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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어적 대처의 시간적 안정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것은 이 척도에서 측정

하는 개념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척도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자연적 대처는 높은 수

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다른 대처에 비해 일관성 있는 대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이

다. 이 연구는 초점 대상자의 직업군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참여자의 약 75% 이

상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을 표집이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개발된 척도를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직업군을 표집한 후속 연구를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이 인터넷 설문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수가 다소 적다는 점이다. 연

구 기간은 약 4개월(2019. 03 ~ 2019. 06)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연구가 이

루어져 충분한 수의 표본을 모집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인터넷 조사연구의 

한계점인 직접적인 참여자 확인의 어려움, 연령이 맞지 않는 참여자 발생 등이 

있었고, 각 참여자가 한 번씩만 참여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었다

(Heppner, Wampold, Owen, Thompson & Wang, 2017).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 모형, 타당도, 신뢰도 등이 대체로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므

로 충분한 표집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더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 척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불안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을 명료화하여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성인 초기 여성

의 상황은 발달 과업을 이루는데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군대’

라는 경험적 차이(김은정, 2014), 이 시기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불안장애 유병

률을 보인다는 점(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코로나 사태

와 같은 불확실성의 증가는 성인 초기 여성들의 미래 불안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미래 불안의 개념과 대처 방식의 확인은 향후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889

성인 초기 여성을 더 잘 이해하는 많은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 불안을 경험하는 성인 초기 여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미래 불

안 대처 유형 파악은 더욱 효율적인 대처 방식을 제시하거나, 부적응적 패턴 수

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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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관련 문헌 개관과 기존 척도들을 통해 

95문항을 추출하였고,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안면 타당도를 거쳐 36문항을 선

정하였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9문항을 선정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예비조사에 성인 초기 여성 93명, 본조사에 155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하위요인은 3요인으로 정서적 대처, 언어적 대처, 초자연

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개발한 척도는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합치도를 

보였고, 요인구조도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와는 양

호한 상관을, Novaco 분노 척도와는 낮은 상관을 보여 기존 척도들과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논의에서는 개발된 척도의 의의와 제한점, 향후 활

용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성인 초기 여성, 척도 개발, 대학생



성인 초기 여성의 미래 불안 대처 유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897

〈 Abstract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uture Anxiety Coping Scale 

for Emerging Adulthood Women

Yeongkwang Han(Konyang University)

Wonyoung Song(Kony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uture anxiety coping scale for 

emerging adulthood women, and to tes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First, 95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related scales, and these 

were rearranged into 36 items through face validity and content validity. Then, 

after a preliminary study (n=93) and the main study (n=155), a 9-item scale was 

developed. The final scale comprises 3 subscales―emotional coping, verbal 

coping, and supernatural coping and has appropriate test-retest reliability,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 structure. With respect to convergent 

and discriminant reliability, it has a high correlation with a multiphasic coping 

scale, and low with the Novaco anger scal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esents its implication and limitation, and discusses idea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future anxiety, coping strategy, emerging adulthood women, scale 

development, universit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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